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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피즘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, 수피즘의 대가이자 수피 시인, 신비주의자 , 세마

춤의 창시자 등의 수식어를 달고 있는 루미가 1244년 샴스 타브리즈라는 유랑자를 

만난 사건이 가장 특이한 사건 중에 한 개로 남아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루

미와 샴스는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. 샴스의 질문에 대한 루미의 답을 비롯하여 몇 

마디를 주고받은 후 두 사람은 당장 칩거에 들어가 석 달 뒤에 변화된 모습으로 다

시 나타났다. 수피즘의 전통에서 루미와 샴스의 관계는 매우 존중받고 두 사람이 

서로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

지,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, 샴스의 최후 행방 등에 관한 것은 루미 사

후 7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. 

『연인을 응시하는 루미』에서 이 책의 저자 존슨은 루미와 샴스의 관계를 시선으

로 연결하는데, 시선은 이성이든, 동성이든 두 사람 사이를 최초로 이어주는 실질

적·시적 수단이다. 스치거나 순간적으로 마주친 시선으로부터 사랑이 싹트고, 서

로가 서로를 응시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며, 서로 사랑할 때 시선 처리가 매

우 중요하다. 이런 맥락에서 존슨은 수피즘의 밀실 공간에서 몇 달 동안 함께 지낸 

두 사람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루미와 샴스의 삶을 한편으로는 광범위하게, 다른 

한편으로는 면밀 주도하게 추적한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루미의 시어와 산문집 단

어를 포석으로 삼아 둘의 관계를 밝히고 그것을 소상하게 기록한다. 결국 이 책의 

저자 존슨은 루미와 샴스의 신성한 우정, 친밀한 파트너십, 신적인 결합 등을 키워

드로 하는 은밀한 비밀을 캔다. 그 과정에서 그는 수세기 전 루미와 샴스가 경험했

던 황홀함을 현대인이 체험할 수 있는 관례를 제시한다.


